M BEXls

Uio

= ALA
=2TT

HE& 202454021 &

SEAET 4 (02-3480-1895)

orl

F1

19] A, ol

M o3

Jl
<

ol
=

otof Xt

[

e

2, O3 22 HWELR 7|2

70
i

Kl
ok
Ho

oF

o
oF

31
OH

Kl
Ho

el

r
ar
ol
o

<
Klo

N

1l

e

C
[

2% 5

ot

@ OO0 iz

|
<

bN|
A

t

A Xtof| cH

t

rd

I.

ol
K

F




st L

1~40] C{

il

oIl
ol

M1 2024£4021 THA)

# 2024. 12. 12

StiS

1. AlCto| 7i

| X%

ol

od

7t ol

ol

ujo

ool 19 M

<
5

® DOl 2 = Cfs

3 = FA0 ot W4, &

o
;

m o2

AtEel 2%

of tigh o

=
=

m] T Ql 22| Of

Of CH

=
=

{319l 29| Of

WA A M=o, HAZM

3} ¢

D o



[
T

Lt

=

=

O A 252 Xf

[

.

| WAL A K Zotd, 2

CtO
O

a
tm 2210l A

of, ?IAZM

NS

=
=
=
nn

0]2 o
10| 2RO AYLHE, 2210 A

Of
AE A HE5HS

L

—

Of CL

=

=

off CH
off CH

|

=

=

29| XpE7F Cetm
=

o

[m=]

| 1,

—

O
|22l 1, 22| Of

EL EES B

|0
of & LCf

i

m] o0l 1, 29| Of
I

m o019l 1, 29| O}

Klo

Joill
31

&t
off CH

=

=

H

o

-

|[AIZM 270 o

o
°
m |09l 1, 29| Of
AR N

K
ok

|

-_-—

a8
Klo

ol

ofd
Jor

(]
ok

ol

M|

|
10

Ho

K
ok

Ho

OH



2ZM 13

|

e =22 3201 ZX 200

N &)
o T

|00l 302 EE X}

i

=
[

|

o
A
| 10] 284 X|2{0f

o
;

X</l
|20

I

ULH=

<+

-4

Joll
7

ol
mr

100
80

10
i

n
M

ljo
Khu

Xl

<

KM

e
Ljo

KO
ofl

0

Jo0
[Ho
ojn

oju
X
=<

i, ?lek Z0] &
SA0 SFAMA 1= 100

=
10

E
il
[l

3) T

=~
T

e

L
[e]

AR 2571 &2

d O[L{of

i
=

o
==

2 Ofs

FSHEH 174

m]

£|of =¢
| & 7t40] 3,000

o

A
~

~
T

5

e
o
—

o
L=}
m ool 1, 29 A

m |19l 1, 2

110

Joll

ljo
o

ol o] ZTAHIHXAGME

xtea

=2
=

B{LEX] B
A =M

| -

At=0l

=
e

Al, 7okl

ofl

{01
o
oF

K
Mo

=
o

4
10

K

P

ot A

K

K

7

H
K4
oF
™N
K|o
ol
ol
ﬂ_

=

ol
ol
T
=

-_-—

o] EXtf0l QZ0| BIHEIR 1S B 9ok



r
i

7
Klo
ufo
J

oA 512 LA

ujn
of
Kl

|

foll

r
ar
ol

N
Klo

ol

od
1

=

or

oA H#FE St=C

(5) m[el 1, 4, 52| ROO

Hb 2

Zt
(=}

]

m o9l 1, 4,5

Al
o

Aot O B el7t

[alY

O, XAl +

=

Lt
of b2t mxael 504

25 ca
27

MUl

A/
LN

=
S

A X2
ARX= o

Ht

ojru

oF

—

Mm_
A

ujo

oF
&I

-

~O

.
2

Xt
=

7

ojnu

(e]
|_

m IO

THH B[S AMEES EHFX

FX= X|A5H,

=
[

Ol AFE X| &tat

<

oHl

7

00
70
i

=
10

1

el 1, 4 52 FO0OY ChHet &

x| B0f,

KF

ol
ol

o

F

SOA FHN HPIAE

At
(=]

ofl

ol
Ofo

UL P R

2o HE

wjr

ﬂm|m



R0
4o
4

l 1~4
‘"1*' iy EI_TI_?_
7L A1

® o7

oz
g o
Xl T =
Lt

m o2

1H]

g
X| T =
Lt

3

w o2

o
g o
X| T
Lt

g

w] o

k3
T
X| T e
Lt

od
(o]
=

=

|_
o
IF

<

K

=

Lt.



]

|

—

o

m o790l 2
(m] o]
o7 (2= 1,0002t

KA
aF
IH
I+

Ho
Of

1)

13(
Qx|

- =
[

o

QX

A 7124

At

A 7124

&
o+

DSU@ 384 A7)

/218

ik

=7
o3
o3

EQ
gy
23
o

QX
QX
QX
AEAYZ
QX
=Ey

Als:

MBI et Q]

|

e

|

-

|

T
[

[l

[l
o
o

2321
22|

|

T
=

o

q

o Yot

DI CHOLL 22491 AlY 23U
Cho
oMY 23|

AZALZHYM, HRYo




o1/ B 2H(=14)
. CE]
P E s19l BN Y 5 WAt <ol HEe At OIYAE
° H1dolM 22l - H%>
ool 1 o
FrA2Y@A SASH =3
wmo mmor | By | 9F
ol 1, 4,5
ALY M S 2R AT L4 |orgedye | B
(390 Tl —
5
mol 1, 4
2| G HEI AR IgoEY BAR Ao =ES
e
mool 1, 4, 5 S -
22.97|(0llb) A7 =7 =k

mQl 20 ObSOf CH3H nS3tm 23hd, 35Hd MEI|2E &9 I

- - - o=
A AFEM PR, IZAZ AL, EF G

w FA S 2S Z=RO| EAWSHA| RHRUAALE Lol 29| OFF0| 0|0
HOPBIA| B2 A, SAESO| OS] 2 A0| 28ER, Tl 2
7t AFESHE PCO| 2T fIx=eb 2tEEl Lol ML A0, =

o
S2 UXSPALL 59| BARE NEE XEW 3 02 NEFORM

L

el 1, 29 or=0f Cigh st FAR/2| TE

— -
w 00911, 29| OFS0| Cfistl SSQIHHME A QEHOZ ZESHX| B
A20] Q&1 mA1Ql

MH2|3H APAO| QIHE

Lo O

m 1l 1, 29| OFSO| T3 OF Chstim 2epelAly B YR

w Sl Al Efeintel HE S0| ZXIE RUAR/AS0[ AFEL, 0f
oCHa

g S0 AUAACEE SHEI A7 ST= OIX|X| &



Qe

al
o

off CH

=

=

o9l 1, 29| ot

Kl wl T -3 l ~ .
- WE  om X D R0 R ®
= 1 ol K ol ofl of
Ho ERI) 3 ol £ KO < oF KX
T < ol o o= o
4 n g 0T E S G o
Kl Mo S 8BS & 0
7l oF <M Ki -7 v = M H X
i 3 < o+ ~ E od H __|A =
0 5 . ) = o U RO 03
= 4o ol | o I = <
o — i - =] od = =
= Ko oF = S ojru — —= = K
K = = - - o i o] ° = W —
RO g o o i or o5 o 0 5ol @l
I = W o = 75 oo 5 - H B op B0 -
oo = ulo X Lok R0 . S = Rl — KU ™
opl OH <1 KO T = T 2 o B 1 = -+
> T om X 1+ oF U ol = o o = af R ™
2K oD ooy > TR S s
o = Ko o . =i M F ol = H g o
2o o Mo & X ue ny & uo X o] oF g I
Ry @@ o oM pf g m M
oF T - KO X X HOoour K g0 ns oot AT
mr oo g o W K&l B oW W o
B0 g 5% .wlm fof p S B T R %_ A M_ 5 K
T < < 4t ol 3| I R oo o=
S 3R o0 omo ™ ogoE SR T [ S
> o o m M = - = O X - K o
gp N U g Ho T X ° m_w L an K O o
—_ = - - 1H. 10 — S T
=5 K — — % EDJ%:I%A_.RMM_E
°H -9 o I g & o O] - U U & o
ol — ol o j|_ Ll < o ; —_ KO0 K u o__._._ ﬁ._ olT_ KK
NOH N g — ok 7 9 of O O £ M &
— 0 A — T — ™M — ok
JH@MEI%EWE s T O 2w
ol T o B % sk X ol ol © H 3 X & K uju
H 30 ERRIRES H of & —_ H H @ " B o K B od
ERE IS g5 Ko g Hdoada g M0 Jo oF
| ] n

S

3

852 caLt =7t

ARrof|
g

I

FOPZ0A BRIl

=

S| O|8A SIFeEz, A
FX

Z
O

1

7
(-

=

Ht
EH
==



i d|
1+

o
oF

oK
ok

i[7]
K-

S29}
|22l 27t

=

=

el 10] o]

i A BelRtoA FESH0] 19 M

L
[e]

olo

ral o
SEAE

= Ol A9l 20| A= siiE =7t

o7k UAUCHL 27 ofF 1, Tl 104

MlEOtALL, A1l 301 C{SH

=

=

HEIZA QIAb
SACHE R0 Hol

—_
o

T

w Tj1Ql 10] 2gH X0 A=

Ho

ol

71_

o
=

Ig5t7| Of

E
ar
ol

Klo

ol

ol

B

=

=)

A AOOA

Ll

o
ob7| ol@a, @3]8{ malQl 27+ o

HE 245V|=
Ct

=

=)

|22l 10] H|:Ql 29f

I



g

k=

» I|30Q1 1, 401 CHSHO]

ol
<

0

e

-,

joll
ull

= FdoileLz, ol 57t

M
o

2
bSO ROO2! TN HIIAL

N
o

=

=

0 YAOE o
|01 1, 47} 8¢

m 10

150 FOOO Cifsto]

ZtZ[R] B2, 8%

10

R RRUEERE, Ol2igt

E_l_
HED

N

= Ot &t

e
o

NI

—

=
ZX| 50| S=ZOHA| B0t &

SA
|

SALE ZE0l| A=obx] EUE oy 10| et A|<tE

F

-
o
—

=

OO
HE7h AACHD HI[E o3F

FAH

[}

7
Lt 27|= of3s

AL

o
TT

m 0|19l 1, 4, 59

e

ud
e

ol
ofl

S sigot=x oF

I
<
71

Uz 5747t 9

I+

I
X0

0
%0

Ho

—_

wm._
Hd

H

m AFZMZE, =AM



2|0|%l, O|7=H|

Bo|23l OF, o

e
ot

SO

olo

i
i

W]

=N

IH
I

K4
a-

ol

o

ol
<

ojn

B310J2)

70

1~49] At70|

ol

m I3

4359
[ |

N0

M o=2let

ol

ol

I.

FX|

10

i

<0

—_

Jod

g

—_

L
il

IH
IF

K4
oF

ol

<0
ofl

AHME=2,

=
o

SO Lt ALL

ojn
100
B0

NI
i

o

she] 42 7]

o] 3}
==t

PR o, BEAtgd A=

5

SEERE



	2024도4021 사건[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등이 문제된 사건] 보도자료
	개요
	(내용없음)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들의 지위 
	(내용없음)
	▣ 피고인 1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 역임
	▣ 피고인 2 ⇒ 대학교수, 피고인 1의 처
	▣ 피고인 3 ⇒ 부산대 의대 교수, 양산부산대병원장 등 역임
	▣ 피고인 4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등 역임
	▣ 피고인 5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 역임 


	나. 공소사실의 요지
	(내용없음)
	▣ 피고인 2의 아들에 대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 피고인 2의 아들이 대학교 어학교육원 주최의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의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는데도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 서류와 봉사활동에 관한 허위서류 등을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담임교사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학생 출결관리 관련 업무방해 
	● 피고인 1, 2의 자녀가 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는데도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후 이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담임교사의 학생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대학교 온라인시험 관련 업무방해 
	● 피고인 1, 2의 아들이 다니는 미국 대학교 온라인 시험에서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도, 온라인 시험문제를 나누어 푼 다음 자녀에게 전송하여 주어, 위계로써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업무방해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증명서, 변호사 사무실 인턴십 활동 증명서, 미국 대학교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출한 다음, 2개 대학원 지원서류에 이를 첨부하여, 위계로써 2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변호사 사무실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위조하고, 미국 대학교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출한 다음,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서류에 이를 첨부하여, 위계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1의 딸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 피고인 1의 딸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서류에 위조해두었던 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허위로 작출해두었던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조공문서, 허위작성공문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1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 피고인 1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하여 자녀의 지도교수이자 양산부산대병원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 3으로부터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함 

	▣ 피고인 3의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 피고인 1이 민정수석 지위에 있어 향후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선출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함 

	▣ 피고인 1, 2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 피고인 1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음 

	▣ 피고인 1, 2의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1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본인과 가족들의 재산을 등록할 당시, 거액의 투자금이 드러나지 않도록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출하여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재산신고에 관한 심사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1의 증거위조교사
	● 거액의 투자내역이 언론에 공개되자 허위 해명을 위해서 관련 회사 임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증거위조를 교사함 

	▣ 피고인 1의 증거은닉교사  
	● 거액의 투자내역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 등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피고인 2의 자산을 관리해주던 김○○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겨놓으라고 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함  

	▣ 피고인 1, 4, 5의 특별감찰반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하여 그 비위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도, 정치권의 구명 운동 및 피고인 4의 감찰 중단 요구 등에 따라 피고인 5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피고인 5는 이를 수용하여 감찰반장 등에게 이러한 지시를 전달함으로써,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 등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특별감찰반 관계자로 하여금 감찰활동 중단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피고인 1, 4의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유○○에 대한 특별감찰을 중단하게 한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구체적 비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등 추가감찰 및 징계 절차 없이 단순 인사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민정수석의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인사검증 등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감찰, 징계, 인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 

	▣ 피고인 1, 4, 5의 직무유기  
	● 피고인 1, 4, 5는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피고인 1, 4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등에게 구체적 비위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비리혐의를 확인하면 수사의뢰 또는 이첩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포기한 채 해당 직무를 유기함  




	2. 소송경과
	가. 제1심 ➠ 피고인 1~4 일부 유죄, 피고인 5 전부 무죄
	(내용없음)
	▣ 피고인 1 
	● 업무방해,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 유죄[징역 2년, 추징 600만 원] 
	● 나머지 부분 무죄 

	▣ 피고인 2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유죄[징역 1년] 
	● 나머지 부분 무죄 

	▣ 피고인 3 
	●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나머지 부분 무죄 

	▣ 피고인 4 
	●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유죄[징역 10월] 
	● 나머지 부분 무죄 

	▣ 피고인 5 
	● 전부 무죄 



	나. 원심 ➠ 제1심과 유·무죄 판단 동일 
	(내용없음)
	▣ 피고인 1, 4, 5 
	● 항소기각 

	▣ 피고인 2 
	● 유죄 부분 파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무죄 부분 검사 항소기각  

	▣ 피고인 3 
	● 파기[벌금 1,000만 원]
	● 뇌물공여 부분 무죄 



	다. 제1심과 원심 판단 요약표 
	라. 원심의 주요 판단 요지 
	(내용없음)
	▣ 유죄 부분 
	● 피고인 2의 아들에 대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학생 출결관리 관련 업무방해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미국 대학교 온라인시험 관련 업무방해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업무방해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피고인 2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1의 딸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 피고인 1, 3의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 피고인 2의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1, 4의 특별감찰반 관계자에 대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 피고인 1의 아들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1, 3의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뇌물공여 
	● 피고인 1, 2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 피고인 1의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1의 증거은닉교사 
	● 피고인 1, 4의 특별감찰반 관계자에 대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 5의 특별감찰반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 1, 4의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 1, 4, 5의 직무유기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내용없음)
	▣ 일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부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  
	▣ 공소권남용, 석명권 행사, 검사의 객관의무,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누락, 양형부당 등 


	나. 판결 결과 
	(내용없음)
	▣ 쌍방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내용없음)
	▣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1~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죄형법정주의, 공모공동정범,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